
한국포장협회가 매년 포장인의

날 실시하고 있는 제9회 한

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 (주)

화승인더스트리 생산부 정해군

부장이 생산∙품질관리부문 수

상자로 선정, 수상의 영예를 안

았다. 

“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

문에 수상의 영광이 어색하고 한켠

으로는 부끄럽지만 포장인으로서의

업무에 처음 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새롭게

도전하는 열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.”

정해군 부장은“지난 시간 동안 물에 들어가

지 않으려 사리던 맨몸을 찬물에 밀어 넣어 주

셨던 (주)화승인더스트리 사장님을 비롯한 선

후배님들, 그리고 필름 제조라인에서 세계 최

고의 품질과 생산성을 지향하며 생산 활동을

전개하고 있는 화승인더스트리 생산부 가족들

에게 영광을 돌린다”고 전했다. 

정 부장은 (주)화승인더스트리에 입사한 이

후, 필름제조 공장건설에 참여, 셋업(Set Up)

을 마친 뒤 공정기술을 적용해 품질

개선 및 생산효율을 높이는 생산

업무를 도맡아 왔다. 

현재 BOPP, PET, 통기성,

증착필름 생산을 총괄하고 있

는 정해군 부장은 무결점 품

질을 지향, 원재료, 필름제조,

후가공 공정에 대한 축적된 지

식을 바탕으로 국∙내외 필름 메

이커와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지

키는데 노력하고 있다. 

정해군 부장은 3층(3Layer) BOPP 필름 제

조장치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, 시운

전 과정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공정을 파악해

국내 원료 Maker에 Skin용에 대한 PP

Resin의 흐름성지수(MI) 상향을 처음 주장한

장본인. 

그는“1988년 겨울 6개월 동안 겁 없는 열

정으로 현장에서 생활하고, 공부하며 독일엔

지니어들과 국내 최초 3층 공압출 필름라인을

Set Up 후 시운전시 필름을 보는 순간이 사회

제품 기능화, 품질 차별화로 수익성 높여

무결점 품질로 수요창출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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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을 통해 가장 보람되고 자긍심이 느껴졌

던 때였다고 회상한다. 

“지난 시간들의 자기노력이 현재의 제가 있

게 해준 소중한 재산임을 느낀다”는 정 부장은

당시 실제 Line에 적용하여 3층 BOPP 필름

의 두께 균일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내

BOPP Skin용 원료개질에 크게 기여했다는

공로를 인정받았다. 

현재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회원으로도 활

동하고 있는 그는 1995년 통기성필름 생산팀

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통

기성 필름과 부직포를 합지하던 방식에서 벗

어나 필름의 원료개질 및 설비단품의 개선을

통해 In Line에서 접착제 없이 부분 열합지 초

고투습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, 상업화 함으

로써 국내는 물론 유럽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

도 했다. 

소량 다품종화되고 품질의 차별화가 강조되

는 등 다양하게 생산환경이 바뀌는 어려운 상

황에서 생산 현장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슬

로건을 들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도

했던 정해군 부장. 그는“장치산업에서 모든

일은 조직과 과학적인 시스템이 하는 것은 기

본이며 생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장치, 사

람, 원부자재, 공정조건, 정보 모든 부분을 현

장에서 철저히 확인,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”

고 강조한다. 정부장은“모든 문제의 답은 결

국 현장에 있다”며“구성원들이 생산품질에 대

해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할 때 현실적으로 발

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며 궁극적

으로 관리의 본질적 목표에 이르게 된다”고 전

했다.

“선진 합성수지 메이커에 비해 국내 시장

은 특화된 기능성 수지의 채택범위가 좁은것

같습니다. 엔드 유저(End user)가 요구하는

기능이 무엇인지를 업계 모두가 찾아나서 새

로운 범위의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

니다.”

보편화된 포장산업 시장에서 더 이상 제살깍

기식 경쟁의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

정해군 부장. 그는 산업간 새로운 기능의 수요

의 시장을 창출을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키워

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장관련 단체와

업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. 

수년때 계속되고 있는 포장산업의 어려움 속

에서 때로는 지쳤던 순간도 있었다고 토로하

는 정해군 부장. 

한용교포장인상 수상을 통해, 업계에 발을

딛었던 뜨거운 열정을 되새기겠다고 전하는

그가 포장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에 이

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.

박초혜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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